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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to $726,500
• 크레딧 620 이상
• Mortgage Insurance

5% 다운 for 직장인

G 7 융 자
DRE #01707526
NMLS #1693221
Fax) 818-561-3970
g7spaces@gmail.com

Global 7 Lending

1427 Lomita Blvd., #7, 
Harbor City, CA 90710

H.Q. Office
Global 7 Lending

• Up To $750,000
• No Mortgage Insurance
• No First Home Buyer

10% 다운 for 자영업자

* 직장인 620 at 85%
*  자영업 650 at 70%

*재융자 + Cash Out
* 크레딧 640/ $1.5M
*  Full Docs: 15% Down

• 15% 다운(F.Doc)
85%  - $1.5M25% 다운 for 2nd/투자용홈

NO TAX 융자전문

NO TAX

NO TAX

NO TAX

NO TAX

외국인융자 30% 다운/ SBA.     APT.     COMMERCIAL.     CONSTRUCTION

주택융자ㆍ재융자주택융자ㆍ재융자주택융자ㆍ재융자
NO TAX 융자전문

Wilshire Office
3600 Wilshire Blvd., #1614 

Los Angeles, CA  90010

Fullerton Office
1303 W Valencia Dr., #CR 

Fullerton, CA  92833

2.875 %
30 Yr Fixed Conforming Loan/ Rate Effective As of 06/30/20

Rate Changes Daily/ APR 3.125%

여행

다시 푸니쿨라를 타고 산을 내

려왔다. 그동안 눈이 비로 바뀌어 

산 아래 세상은 푹 젖어 있었다. 

나는 플레이바넨 역을 나와 천

천히 언덕을 걸어 내려 왔다. 그

대로 쭉 가면 광장이 다시 나온

다. 광장 맞은편 브뤼겐 지구가 

시작되는 길목에 한자 박물관

(Hanseatisk Museum)이 보였다. 

벽돌 색과 노란색이 잘 어우러진

3층 목조건물이다.

베르겐에는 브뤼겐 박물관을 비롯해 여러 개의 박물관

이 있는데 꼭 하나 밖에 둘러 볼 시간이 없다면 한자 동맹

(Hanseatic League) 관련 전시를 하는 한자 박물관을 선

택하는 것도 좋다고 들었다. 

12, 13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결성된 상인단

체인 한자 동맹은 14세기 중반쯤에는 도시 동맹으로 성

장해 무역을 비롯한 중세 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유럽 여러 도시

에 한자 특권을 가진 지부를 세우게 되는데 전성기에는 

200여 개의 유럽 항구와 도시에 동맹 지부가 있었다고 한

다. 베르겐이 언제부터 한자 상인들과 교역을 시작했는지

는 확실치 않으나 12세기경에도 독일과의 사이에 무역 활

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1360년에 한자 동맹에 가입하

여 거의 400여 년 동안 독일에서 건너 온 한자 상인들이 

브뤼겐 지역에서 무역항을 지배하게 되었다. 

베르겐은 한자 동맹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한자 지부와 달리 브뤼헤, 런던, 노브고로트와 함께 

4대 한자 상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베

르겐은 중세 유럽 무역에 영향력 있는 도시여서 중세 해

상 지도에 런던은 없어도 베르겐은 또렷하게 표기되어 있

다고 한다. 16세기 초까지 북방 유럽 무역을 독점하며, 군

17. 한자 박물관 1

사력과 사법 자치권까지 행사한 

한자 상인들의 활동이 새로운 해

상 루트 발견으로 무역의 대세가 

신대륙으로 옮겨감에 따라 차츰 

사라진 후에도 한자 동맹의 역사

는 베르겐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

었다.  

그러므로 중세 베르겐의 역사

는 한자 동맹의 역사와 운명을 같

이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역사를 알아 보려면 

유네스코 지정 세계 유적지인 한자 박물관 방문이 적격일 

것이다. 나는 큰 기대를 품고 한자 박물관 앞에 도착했다. 

그리 크지 않은 목조건물에 입구도 한번에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았다. 박물관 시간표를 보니 겨

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3시간만 오픈. 거

의 1시가 되어 가고 있으니 문 닫을 때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다. 나는 얼른 티켓을 사서 전시관 안으로 들어 갔다. 

제일 먼저 나오는 메인 전시관은 베르겐 한자 동맹의 역

사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어둑한 공간이다. 

중세 해상 지도가 눈에 띄었다. 파란 바다에 흰 돛배들이 

떠 있고 노르웨이 지도 위에‘베르겐’이라고 분명히 표기

가 되어 있었다. 당시 사용하던 물건들도 스포트 라이트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여기

저기 매달아 놓은 말린 대구였다. 천장 높은 곳에는 커다

란 대구 한 마리를 달아 놓았고, 그보다 낮은 곳에는 작은 

대구로 한아름 쌓아서 매달아 놓았다. 나중에 들은 말인

데, 베르겐에서는 천장에 매달아 놓은 말린 대구가 행운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한다(정말로 나중에 베르겐 곳곳에서 

말린 대구와 마주쳤다). 벽 앞에 전시된 중세 시대 나무통

들 위에도 큼직한 말린 대구가 걸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다소 무서운 모양의 나사가 달린 큼직한 나무틀 같은 것

이 있었는데 설명을 읽어 보니 대구 간유를 짜는 나무틀

이라고 적혀 있었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